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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수익률 및 사업비 비교 평가결과 
 변액유니버셜보험, 투자형 상품으로서 기능 미흡! 

· 실효수익률 연1.5% 로 물가상승률 3.3%, 정기예금 3.0% 에도 못 미쳐…,
· 납입보험료 대비 펀드투입률 85.3% 로, 사업비 12.0%,위험보험료 2.7% 공제 해,
· 알리안츠뉴파워리턴VUL이 5.7%로 가장 좋고, ACE라이프프랜 △2.3% 가장 낮아…,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투자형 상품으로 판매하는 모든 변액유니버셜(VUL ; Variable Universal Life)적립보험의 수익률을 비교 평가한 결과, 업계 전체 평균 수익률은 연 1.55%로 물가 상승률 3.3%(5년평균)와 정기예금이율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투자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컨슈머 리포트 9호’에서 밝혔음.
 
1. VUL 수익률 발표 배경

· 시중에서 저축성 투자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변액유니버셜보험(VUL) 적립형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평가 결과를 발표함.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펀드별 수익률 및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상품 선택정보로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함.

· 2012.4.1일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발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액보험 수익률과 공시 및 판매관행을 재점검하기 위해 VUL을 대상 상품으로 선정 조사함.  
 

2. VUL 상품 판매 현황

·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준비금(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과 은행의 
자유입출금(Universal Banking)기능을 결합한 투자형 상품으로 
약380만명이 가입하여 연간 10조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음.

· 상당수 소비자들이 자유입출금제도를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상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보험료 미납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놓다가 매월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가 공제(매월 납입보험료의 약 14.7%)되어 적립금이 줄어들거나 “0”(일명’깡통계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함.

· 생명보험 업계의 저축성 투자형 적립상품의 대표적 주력상품으로, 20개 
생보사, 37개 상품이 판매중임.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의 46.3% 점유함)
- 삼성(‘13.2) 불완전판매우려 판매중지,현대라이프, IBK 미 판매.
  
< 변액보험 상품판매(수입보험료) 현황 >                                                                                     
	종목
	초년도 보험료
	2차년도이후 보험료
	합계
	
점유율

	
	초회보험료
	2회이후 보험료
	
	
	

	변액보험계
	1,379,779
	3,603,173
	12,556,736
	17,539,689
	100.0%

	변액종신
	4,919
	42,710
	300,970
	348,601
	2.0%

	변액연금
	892,934
	1,902,192
	6,279,303
	9,074,430
	51.7%

	  변액유니버셜·적립
	481,926
	1,658,271
	5,976,463
	8,116,658
	46.3%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참조, 2012.4.1~2013.1.31까지 10개월간, 단위:백만) 

·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가입 권유시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로 장기적으로 고 수익률을 예시 판매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금융감독원 변액보험판매실태 점검 미스테리쇼핑(2013.4.8)에서도 보험설계사 판매점수는 53.7점으로 매우 불량했고, 저조한 등급이64.8%로 매우 미흡했고, 16개 회사중12사가 매부분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변액연금 수익률발표(‘12.4)이후 사업비를 줄이고 초기해약 공제를 없애는 소비자중심의 미래에셋생명의 ‘진심의 차이’ 변액적립보험 類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함.



3. VUL 상품 평가 방법
      
	 
  실효수익률  = 해당상품 보험료를 투입한 모든 펀드의 가중평균수익률 × 
 (납입보험료대비수익률)  펀드투입비율 (납입보험료 - 사업비, 위험보험료)




· 한 VUL상품에서 투자되는 모든 펀드를 평가 대상으로 함
(보장성 상품인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및 금년 판매 신종상품 평가에서 제외) 

· 투자형 상품으로서 위험보장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상품별, 펀드별 경과수익률, 펀드투입비율,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평가함
   (수익률, 순자산 등 기본데이터는 모두 협회 공시자료를 기초로 함)

· 보험설계사와 은행판매 방카슈랑스 상품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평가함

·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질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펀드투입비율에 가중 평균한 상품별 펀드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함. 

* 투입비율은 납입보험료에서 해당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대비 펀드에 투입되는 비율로서 여기에는 운용/수탁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익률평가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탁보수는 대부분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 0.00008%를 공제하며, 운용보수는 평균적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 0.002%씩 공제함. 

· 소비자 선택정보로서 최근의 투자실적을 제공하고, 해당상품을 가입한 소비자의 해당상품의 펀드의 수익률 예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상품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였어도 해당펀드의 1년, 6개월 펀드의 수익률을 평가함. 

· 상품이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되므로 투자된 모든 펀드의 수익률을 순자산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상품별 실효수익률을 산출함.





          < 수익률산출 예시 : (무)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 > 
 
	 
펀드명

	개별 펀드 수익률
(직전 1년)
	순자산
	순자산 비중
	가중평균 수익률
(3)
	실효수익률

	 
	    (1)
	(단위:억)
	   (2)
	∑ (1)×(2)
	  (3)× 87.8%

	안정형
	2.8%
	134
	15.1%
	 
	 

	Ko-BRICs주식형
	0.2%
	17
	1.9%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6.8%
	64.1
	7.2%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14.6%
	88.2
	9.9%
	 
	 

	채권형
	4.7%
	46.7
	5.2%
	 
	 

	글로벌리츠형
	17.6%
	30.9
	3.5%
	6.5%
	5.7%

	주식혼합형
	3.0%
	164
	18.4%
	(펀드수익률합계)
	(6.5%×87.8%)

	Index혼합형
	1.1%
	13.5
	1.5%
	 
	 (총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14.0%
	90.1
	10.1%
	 
	 

	혼합간접형
	6.5%
	19.9
	2.2%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5.4%
	178
	20.0%
	 
	 

	성장형
	1.3%
	7.08
	0.8%
	 
	 

	BRICs주식형
	-0.1%
	36.5
	4.1%
	 
	 


· VUL상품에서 투입되는 모든 펀드는 예외 없이 모두 평가에 반영함


4. 평가 결과

가. 직전 1년간 실효수익률(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업계평균 1.55%( 펀드수익률 1.7%)로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연평균 3.32% 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3.0%에도 훨씬 못 미쳐, 투자형 상품으로서 부족함.
  
       가장 높은 수익률은 알리안츠생명의 알리안츠파워리턴 VUL이 5.7%이고,
ACE생명 LIFE PLAN VUL∥ (적립형)이 △ 2.3%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 알리안츠생명은 투자비중이 큰 해외펀드인 글로벌리츠(17.7%)
글로벌셀랙트재간접형(15.0%)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매우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음.
<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실효수익률 비교 결과표 >
	순위
	생명보험사
	상품명
	실효수익률(연)

	1
	알리안츠
	(무)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
	5.7%

	2
	교보
	(무)교보변액적립보험Ⅲ
	3.5%

	3
	동부
	(무)The  First 변액유니버셜보험(1207)
	2.7%

	4
	라이나
	(무)라이나변액저축보험(적립형)
	2.4%

	5
	푸르덴셜
	(무)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2.3%

	6
	흥국
	(무)재테크변액유니버셜보험Ⅱ
	2.1%

	7
	흥국
	(무)A+에셋재테크변액유니버셜보험
	2.0%

	7
	신한
	(무)신한파워리치변액유니버설보험Ⅱ
	2.0%

	9
	KDB
	(무)파워펀딩변액유니버셜보험Ⅲ
	1.9%

	9
	동부
	(무)The First 변액유니버셜교육보험(1207)
	1.9%

	11
	BNP파리바카디프
	(무)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1.8%

	12
	한화
	(무)내일&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II
	1.6%

	13
	PCA
	(무)  PCA 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 III*
	1.5%

	13
	PCA
	(무)  PCA 스타트키즈 변액유니버셜보험
	1.5%

	15
	동양
	(무)수호천사꿈나무변액유니버셜보험*
	1.4%

	15
	동양
	(무)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
	1.4%

	17
	하나HSBC
	(무)모아변액유니버셜보험
	1.3%

	18
	AIA
	(무)뉴  부자아이변액유니버셜보험
	1.2%

	18
	AIA
	(무)THE  좋은 변액유니버셜보험
	1.2%

	18
	AIA
	(무)뉴  I INVEST 변액유니버셜보험
	1.2%

	18
	하나HSBC
	(무)모아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1.2%

	22
	우리아비바
	(무)RichTomorrow변액유니버셜보험(v2.1)
	0.9%

	23
	우리아비바
	(무)우리아이변액유니버셜보험(v2.1)
	0.8%

	23
	메트라이프
	(무)  KidsPlan변액유니버셜VII보험
	0.8%

	25
	ACE
	(무)  ACE 프론티어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
	-2.3%

	25
	ACE
	(무)  ACE LIFEPLAN VUL Ⅱ(적립형)
	-2.3%

	평   균
	 

	1.55%


  






















※ 표시는 방카슈랑스 또는 T/M용 상품이며, PCA드림라이프변액(적립형)은 ’13.3월
 판매 중지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킴. 

※ 작년(2012.4.1)에 발표한 변액연금보험의 평균 실효수익률은 연간 2.0%(10년 누적 120%, 전체상품)로 물가상승율 3.19%(`02~`11 10년 평균)를 하회하였고, 금번에 전체 펀드 실적치 전부를 그대로 반영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1.55%로 전년 변액연금 수익률 보다 더 떨어짐.

· 2011년 평가에서는 실효수익률이 1.99% (10년 누적 119.9%)이었음. 
   

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VUL은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85.3%가 평균적으로 펀드에 투입 되고,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BNP파리바카디프 생보의 그랑프리 VUL (적립형, ’13.2월판매개시) 이 93.2%로 가장 높고, 미래에셋의 어린이변액적립보험이 74.9%로 가장 낮음.

       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VUL은 사업비를 평균 12.3% 공제하고, AIA의 뉴 I INVEST VUL이 15.6%로 사업비를 가장 많이 공제하며, BNP파리바 카디프생보의 그랑프리VUL(적립형)이 6.6%로 가장 적게 공제하고 있어, 상품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
        
· 2011.12월평가시 사업비는 평균 10.77%를 부가 하였으나, 금번 평가에는 12.3%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53%P 증가하였음.
 
· 사업비 평가는 판매중인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상품이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비교적 적게 부가하고 있음.


5. 소비자 주의사항

1. 노후대비 투자형 상품으로 설계하기 어려움
금리연동형 상품보다는 유리하다면 가입초기에는 납입보험료를 적게 내고 추후에 추가납입방법을 활용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라는 판매 화법을 많이 사용하나, 이러한 수익률로는 ‘노후자금’준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단기 저축성 투자형 상품으로도 부족함.

2. 자유납입, 인출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인출이 자유로운 것으로 만 알고 있으나, 보험료 미납시에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공제되어 자칫하다가는 깡통계좌로 전락할 수 있고, 인출은 3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장금액이 감소하고 인출시 수수료(0.2%수준)를 별도로 내야 함.

3. 보험은 보장이 주된 목적임을 인식
보험상품은 보장이 주된 목적이므로,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지만   투자형이나 저축형 목적으로만 변액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펀드수익률 철저한 관리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펀드수익률이 낮은 경우 주식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펀드유형으로 갈아타는 펀드 관리도 필수적임.

□ 금융감독당국은 2012.4월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발표 이후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변액보험제도 개선대책(2012.6.7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정보를 찾고, 제대로 된 설명을 받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5월 변액유니버셜보험 평가를 시작으로 운전자보험(2007.10), 변액연금보험(2008.1), 통합보험(2008.5), 어린이보험(2009.5), VUL(2011.12), 치아보험(2012.1), VA(2012.4)을 상품비교평가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으며, 금번 VUL 비교 평가는 9번째로 발표하는 것임.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상품선택 정보를 손쉽게 찾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www.kfco.org)의 초기화면 ‘맞춤정보’중 ‘내가 찾는 보험상품’에서 손쉽게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보험가입 목적 및 목적별 보장내용의 조건을 입력하면 개인별 조건에 맞는 현재 판매중인 모든 보험상품을 우선 순위별로 검색할 수 있음.

□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주로 투자형 상품으로 판매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수익률이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과 정기예금에도 훨씬 못 미쳐 투자상품으로서 기능이 매우 미흡한 바, 소비자들은 투자형 금융상품으로서 VUL의 선택은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수익률 및 사업비 비교평가 결과 본문 1부.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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